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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areer support and teacher relations of parents 

in order to determine the career determination of multicultural youths, an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career 

preparation between parental career and care support and teacher relations. To this end, data from 2017 (the 

7th year) was used among the data from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MAP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irst, career support, teacher relations, and career preparation of multicultural youth parents 

have a positive impact on career determination. Second, the importance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career 

preparation, which is an internal context factor, was also confirm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career 

path of multicultural youths. Third,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career and childcare support of 

multicultural youth parents, the more positive the teacher relationship, the higher the career determination. 

Career preparation was confirmed to play a role in mediating career support and teacher relations among 

multicultural youth parents in determining career path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ractical 

alternatives were proposed to enhance the career determination of multicultural youths.

▸Key words: Multicultural Youth, Parental career and care support, teacher relations, career preparation, 

career determinatio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규명하기 위해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 사이에서 진로준비성의 매개효과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데이터 중 2017년 자료(7차년도)를 활용하였

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 진로준비성은 진로결정성에 직접적

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과정에 개인

내부적 맥락요인인 진로준비의 상대적 영향력의 중요성도 확인되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

로·양육지원이 높아질수록,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결정성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

준비성은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를 진로결정성에 매개해 주는 역할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부모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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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가운

데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2018년에 처음으로 2%를 넘었

다. 다문화 학생의 수는 2014년 기준 67,806명에서 2018

년 기준 122,212명으로 늘어나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과 대조적으로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학생 중 고등학생은 2014년 6,734

명에서 2018년 10,688명으로 5년 사이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1]. 다문화학생의 연령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아동기에 필요한 교육이나 언어와 문화적응 등의 지원에

서 성인기로 전환하는데 요구되는 진로 및 자립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이르렀다[2]. 

진로발달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선택

이 요구되는 과업 중 하나이다. 진로와 관련된 모든 행동

은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개인적 특성과 생태체계적인 

환경 요인의 복잡한 상호과정을 통해 결정된다[3-5]. 청소

년기의 진로결정은 지금 당장 직업을 선택하고 현장에 나

가기 위한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탐색의 결과물이자 미래진로 방향을 선택하고 진로

준비 활동을 하기 위한 진로목표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올바

른 진로결정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6-7].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8]에 따르면 다문화가

정 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관련 프로

그램이 21.1%에서 2018년 조사에서는 38.1%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진로교

육이나 상담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낮은 자존감과 함께 일반 청소

년에 비해 높은 불안,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10].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이중문화 배경으로 초

래되는 정체성 혼란경험, 상이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압박

감 등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11-12].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소

외 혹은 폭력의 피해대상이 되어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사와도 친밀한 관계

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 위축 상황에 노출되어 정

체성 형성과 진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한 안

정적·통합적 시스템이 부재하고, 더욱이 다문화청소년의 문

화적·언어적 차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하다[12-13].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은 일반가

정 청소년보다 진로발달 수준이 낮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5][14-16]. 특히,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다문화가정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대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자녀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지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17].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의하

면, 청소년기 진로결정은 개인의 내면적 특성과 그가 처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다차원적인 요인들의 영향

을 받아 획득되는 과업이다[2]. 특히, 1차적인 사회적지지원

인 부모의 지지와 학교에서 학업지도와 진로상담의 2차적인 

지지원인 교사와의 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진로

결정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있어 부모요

인이 중요함이 확인되고 있는데[18], 부모의 교육지지가 높

을수록 자녀의 직업포부나 진로정보 탐색 등 진로결정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21]. 부모가 

긍정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관여하면 진로준비행동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10][22]. 또한, 

학교에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및 상호작용, 학교의 진로

교육, 진로교육프로그램과 진로관련 활동은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23-24]. 

최근 진로발달 관점에서는 다양한 상황과 행위자의 맥

락요인(contextual factor)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락주

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락적 행동이론은 개인

과 직업세계,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변화하는 개인

외부의 요인들이 개인내부의 능력이나 특성에 영향을 주

어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24]. 여

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양한 진로결정을 위한 실천 행동

으로 진로준비행동이 강조된다. 진로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탐색하고 준비하며 실행하는 것이다[25-26].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

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맥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

한다[26-27].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은 개인외

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

계의 영향과 더불어 개인내부의 행동양식인 진로준비 과

정를 통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가

족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지지와 학교의 주요 맥락적 자원

인 교사의 지지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인 진로준비와 더불어 진로결정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대안를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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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과 교사와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 변인의 어떠한 중재

적 영향을 미치는지는에 대한 분석은 선행연구와도 차별

되는 접근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을 

규명하기 위해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의 영향력

을 분석하고,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 사이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은 진로준비

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는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때,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

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준비성이 매개효과를 

미치는가?이다.

II. Research Method

1. Analytical data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데이터 중 2017

년 자료(7차년도)[28]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구

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총 1,625가구(학생 1,635명, 학부모 

1,615명)를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동일한 대상을 2019년

까지 총 9개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 

종단조사 특성상 매년 중도 탈락이 발생하여 7차년도에 응답

한 가구는 총 1,251가구(청소년 1,260명, 학부모 1,227명)였

다. 현재 패널데이터는 7차년도까지 공개(2019년)되어 활용 

가능하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다문화청소년 1,260명 중 

중학교에 재학중인 4명을 제외한 고등학생 1,256명(남학생 

613명, 여학생 643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Research model

2.2.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외부 요인으로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를, 

개인내부 요인으로 진로준비성이라는 맥락적 요인의 구조

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2.2 Research hypothesis

연구가설1.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높을

수록 진로준비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2.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준비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3.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높을

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4.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성이 높을수록 진

로결정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6.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은 진로

준비성을을 매개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7.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는 진로준비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Measuring tools

2.3.1 Parent Career Parenting Support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진

로·양육지원 요인은 부와 모의 진로지지 변인과 부모의 양

육태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진로지지 척도는 

Dietrich와 Kracke[29]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

관련행동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부모 진로관련 행

동척도(PCB)를 조아라 등[30]이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

(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로 번안 

하여 사용한 부와 모의 진로지지 척도를 활용하였다. 부와 

모의 진로지지 척도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

를 찾아보도록 격려해주신다”, “나에게 가능한 진로들의 

선택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진로 분야의 체험기회에 대

하여 나에게 말씀해주신다” 등 각각 3문항 4점 리커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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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부의 진로지지 척도의 

Cronbach’s α=.883. 모의 진로지지 척도의  

Cronbach’s α=.867이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허묘연[31]이 개발한 부모양육태도

(감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감독) 척도는 “부

모님(보호자)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

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

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

어올지 알고 계신다” 등 각각 3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척도의 

Cronbach’s α=.858이었다.

2.3.2 Teacher relationship

교사관계 척도는 김지경[32]의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교사관계 척도 5문항 중에서 발췌한 “학교생활에 어

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서 의논할 선생님이 있다”, “우

리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친절하시다”, “나는 우리학교 선

생님들이 좋다” 등 3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교사관계 척도의 Cronbach’s α=.888이었다.

2.3.3 Career preparation

진로준비성 척도는 이기학, 한종철[33]의 진로태도 5가

지 차원 가운데 ‘준비성’을 측정하는 10문항문항 중에서 

발췌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

야기를 하고 싶다”,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

해 상담을 받고 싶다”,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

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

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등 4문항 4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진로준비성 척도의 

Cronbach’s α=.790이었다.

2.3.4 Career decision

진로결정성 척도는 이기학, 한종철[33]의 진로태도 5가지 

차원 가운데 ‘결정성’을 측정하는 13문항 중에서 발췌한 “졸

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

다(R)”,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

다”, “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

해 놓았다”,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R)” 등 4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진로결정성 척도의 Cronbach’s α=.824이었다.

2.4 Analysis method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SPSS 18.0과 AM0S 22.0을 사

용하였고,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부

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

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진로준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였다. 둘째, 잠재변수인 다문화청소년 부모

의 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에 대

해서는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

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모수의 추정

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모형

의 절대적합도는 χ2의 값뿐만 아니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 등 절대적합도지수(absolute fix 

index)를 함께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매개변수인 진

로준비성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

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부트스트

래핑을 위해서는 결측치가 없어야 하므로 예측정확성이 양

호한 결측치 대체(imputation)법에 대한 선행연구[34]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EM(Expectation-Maximization)

에 의한 결측치 처리를 하였다[35].

III. Results of the study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분석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Table 1.에서 살펴보면, 

전체 다문화청소년 1,256명중 남학생 613명(48.8%), 여학

생 643명(51.2%)이며 모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만

연령은 평균 15.97세(표준편차=.354)이며, 15세 93명

(7.4%), 16세 1,117명(88.9%), 17세 41명(3.3%), 18세 4

명(0.3%)만, 19세 1명(0.1%)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 교육

수준은 중학교졸업 이하 135명(10.8%), 고등학교졸업 596

명(47.5%), 전문대학교졸업이상 523명(41.7%)이었고, 아

버지 학력은 중학교졸업 이하 371명(30.9%), 고등학교졸

업 627명(52.2%), 전문대학교졸업이상 204명(16.9%)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졸업 이상이 더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외국인출신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아버지 40명(3.2%), 어머니 1,213명(96.3%), 두 분 모두

외국인과 한국인 7명(0.6%)으로 대부분의 어머니가 외국

인출신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출신국가로 한국 41명

(3.3%), 중국(조선족 포함) 309명(24.6%), 일본 435명

(34.6%), 필리핀 330명(26.3%), 동남아 79명(6.3%), 기타 

국가 62명(4.9%)이었다. 반면, 아버지 출신국가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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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명(96.4%), 중국(조선족 포함) 2명(0.2%), 일본 17명

(1.4%), 필리핀 5명(0.4%), 동남아 3명(0.3%), 기타 국가 

16명(1.3%)이었다.

Classification N(%)

gender

(n=1,256)

Male student 613(48.8)

Female student 643(51.2)

school class

(n=1,256)
High school 1,256(100.0%)

age

(n=1,256)

15 years old 93(7.4)

16 years old 1,117(88.9)

17 years old 41(3.3)

18 years old 4(0.3)

19 years old 1(0.1)

mother 

education

(n=1,254)

middle School or

below graduation
135(10.8)

high school graduation 596(47.5)

college graduation ot 

higher
523(41.7)

father 

education

(n=1,202)

middle School or

below graduation
371(30.9)

high school graduation 627(52.2)

ollege graduation ot 

higher
204(16.9)

foreign 

parents

(n=1,260)

father 40(3.2)

mother 1,213(96.3)

both are foreigners 5(0.4)

both are korean 2(0.2)

mother 

nation

(n=1,256)

Korea 41(3.3)

China+Korean-Chinese 309(24.6)

Japan 435(34.6)

Philippines 330(26.3)

Southeast Asia 79(6.3)

Other 62(4.9)

father 

nation

(n=1,202)

Korea 1,159(96.4)

China+Korean-Chinese 2(0.2)

Japan 17(1.4)

Philippines 5(0.4)

Southeast Asia 3(0.3)

Other 16(1.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2. Checking data and Verify the nomality of 

Measuring variables

본 연구는 부모의 진로·양육지원(부의 진로지원, 모의 

진로지원,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

결정성 등 4개의 잠재변수와 11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었

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결과,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

양육지원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88(표준편차=.458), 

교사관계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84(표준편차=.653), 

진로준비성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98(표준편차=.466), 

진로결정성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72(표준편차=.595)

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가 높은 긍정

적 관계를 보이며, 진로준비성과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수

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전 기초분석으

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왜도 및 첨도 등을 확인하였다

(Table 2. 참조). 먼저, 주요 잠재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은 교사관계(r=.340, 

p<.001), 진로준비성(r=.160, p<.001), 진로결정성(r=.159, 

p<.001)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사관계와 진로준비성(r=.145, p<.001), 교사관계와 진

로결정성(r=.212, p<.001),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

(r=.197, p<.001)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 결과 

VIF값이 1.043∼1.750로 모두 1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변수들의 왜도는 -.404에서 .000, 첨도는 .402에

서 1.985의 범위에 있어 정규분포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구조방정식의 정규분포성 가정 충족 여부

는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이면 추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36].

(1) (2) (3) (4)

(1) 1

(2) .340** 1

(3) .160** .145** 1

(4) .159** .212** .197** 1

Mean 2.8812 3.8413 2.9815 2.7213

S.D. .45754 .65308 .46579 .59518

Skew -.374 -.404 -.150 .000

Kurtosis 1.823 1.064 1.985 .402

(1) Parent career Parenting support,

(2) Teacher relationship,

(3) Career preparation, (4) Career decision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3. Measuring model and Structure model analysis

3.1 Measuring model analysis

본 연구의 잠재변인은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측정변수

들이 요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Table 3. 

참조). 각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경로는 모두 p<.0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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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Estimate

S.E. C.R. AVE

Construc

t 

Reliabilit

y
B B

Parent 

career

Parenting 

support

→ T_fa_car_sup 2.073 .733 .016 15.019***

0.970 0.989
→ T_mo_car_sup 2.254 .840 .015 14.394***

→ fa_ma_car_par 1.000 .428 .013

Teacher

relationshi

p

→ te_rela_1 .944 .797 .019 38.498***

0.977 0.992→ te_rela_2 .955 .917 .016 44.318***

→ te_rela_3 1.000 .859 .018

Career

preparatio

n

→ car_pre_1 1.006 .641 .013 22.669***

0.971 0.993
→ car_pre_2 1.071 .754 .016 25.476***

→ car_pre_3 1.016 .641 .014 22.681***

→ car_pre_4 1.000 .759 .016

Career

decision

→ car_decision_1 .925 .785 .019 27.858***

0.967 0.991
→ car_decision_2 .747 .677 .018 25.537***

→ car_decision_3 .555 .556 .017 19.147***

→ car_decision_4 1.000 .843 .018

χ2=676.885(df=70, p=.000), CFI=.935, TLI=.915, GFI=.944, RMSEA=.073, SRMR=.029
***p<.001

Table 3. Path Coefficients of Structural Model

는 χ2=676.885(df=70, p=.000), CFI=.935, TLI=.915, 

GFI=.944, RMSEA=.073, SRMR=.029로 적합도 지수 기

준을 충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괜찮은 수준의 적합도로 

분석되었다[35].

다음으로 각각의 잠재변수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0.7 이상으로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지

표들이 구성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 AVE(평균분산

추출량) 값은 0.5 이상으로 모형의 개념구성들에 대한 집

중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Structure model analysis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는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는 χ2=384.496(df=63, p=.000), CFI=.966, TLI=.950, 

GFI=.968, RMSEA=.056, SRMR=.023로 전체적으로 적합

도가 양호한 모델로 판명되었다[35].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

육지원(β=.108, p<.01)은 진로준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가설1 지지).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β=.137, p<.001)는 진로준비성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가설2 지지). 

부모의 진로·양육지원(β=.099, p<.001)은 진로결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3 지지). 

즉,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성은 유의하게 상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교사관계(β=.100, p<.001)는 진로결정성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4 지지). 즉, 다문화청소

년의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결정성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성(β=.321, p<.001)은 진로결

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5 

지지). 즉,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성이 높을수록 진로결

정성이 유의하게 상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Fig. 2. Structure Model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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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Estimate

S.E.
C.R. p

B B

Parent

career

Parenting

support

→Career

preparation
.201 .108 .063 3.188 .001

Teacher

relationship

→Career

preparation
.088 .137 .020 4.347 .000

Parent

career

Parenting

support

→Career

decision
.192 .099 .058 3.306 .000

Teacher

relationship

→Career

decision
.067 .100 .019 3.565 .000

Career

preparation

→Career

decision
.336 .321 .043 7.833 .000

χ2= 384.496(df=63, p=.000), CFI=.966, TLI=.950, GFI=.968, 

RMSEA=.056, SRMR=.023

Table 4. Structure Model Path Coefficient

3.3 Mediating effect analysis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

과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 하였다. BC의 신뢰도 구간은 

95%로 설정하여 간접효과의 유의한 경로는 Table 5.와 

같다.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진로준비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성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β=.087, 

p=.004)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

다(가설6 지지). 즉,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성을 향상시켜 진로결정성의 상승으

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교

사관계가 진로준비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크기(β=.034, p=.006)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가설7 지지). 즉,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준비성을 향상시켜 진로결

정성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017년 자료

(7차년도)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맥락적 차원인 부모

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가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

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연결관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다문화청소년

의 진로결정성은 자신의 진로준비성 뿐만 아니라 외부적 

지지체계인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더불어 교사와의 긍정

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주요 분석결과

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Path
Indirect

effect
S.E. p

95% 

confidence 

interval*

(BC: Bias-

corrected)

Parent career

Parenting 

support→

Career

preparation→

Career

decision

.087 .020 .004 .024∼.087

Teacher

relationship→

Career

preparation→

Career

decision

.034 .007 .006 .011∼.034

주: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 Estimate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Table 5. Intermediate effect analysis through 

bootstrapping

첫째,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 진

로준비성은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자녀의 

진로관여는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2][10][20-22]. 또한, 교사와의 긍정

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진로관련 활동은 진로결정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23-24]. 특

히, 교사관계(B=.137, p<.001)가 진로준비성에 미치는 영

향력은 부모의 진로·양육지원(B=.108, p<.00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도 중요하다. 또한, 다

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 과정에 가장 중요한 개인내부적 맥

락요인인 진로준비의 상대적 영향력(B=.321, p<.001)도 확

인되었다. 이는 진로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자신이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준비하며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25-26]. 

둘째,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높아질수록,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결정성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결구조 과정에 진로준비성은 다문화청소

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를 진로결정성에 매개

해 주는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진로결정

에 있어 단순히 개인 내적요인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학교관계 모델(family-school relationship 

model)에서 설명하는 통합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2][37].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은 주요 행위자

의 지지와 관계에 근거한 맥락적 요인과 자신의 내면적 특성

인 진로준비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결정에 이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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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일정부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부모교육과 더불어 

체계적인 진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전문적인 진로분야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한, 부모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학습과 진로에 대한 긍정

적인 양육태도를 강화하고 간섭수준은 낮추는 대화방식의 

적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양

한 진로체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지역사

회 차원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다차원적인 연계협력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진로지원을 

위한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도 중요하며, 학교사회

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진로상담에 대한 역할과 적절

한 개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멘

토링 체계를 마련함도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자신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탐

색한 진로분야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직업

역량 개발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문화청소

년의 이중문화와 이중언어적 배경을 강점으로 진입 가능

한 직업 분야를 모색하고 이에 필요한 진로준비 프로그램 

개발과 직업 분야에 대한 인턴경험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

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문제의 확장을 위한 제언

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고등학

교 1학년이 된 특정된 시점의 횡단적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 등의 변화과정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

에서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의 맥락적 요인만을 

분석하였지만 향후 지역사회요인 등도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 분

석, 인문계와 전문계 등의 대학진학과 취업진출에 따른 집

단 분석을 통해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에 차이가 나타

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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